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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 여성 (예비)창업자 네트워킹데이」 개최

- 도내 여성 창업자들과 여성 예비창업자 간 교류와 협력의 장 -

충북도는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5일 충북 청년여성 

일자리플랫폼 ‘청춘잡(Job)담(談)’에서 「2026년 청년 여성 (예비)창업자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창업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창업 

관련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기업(16개사)↔청춘잡담 협약식 ▲창업 토크콘서트 

▲명함 이벤트 ▲홍보존 운영 ▲네트워킹 다과 나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창업토크콘서트에서는 티나에듀 김미겸 대표가 사회를 맡고,

패널로 ▲소금빵 맛집으로 유명한 ‘시옷기역삐읍’의 이다은 대표 ▲홍보

마케팅업 ‘로드아카이브’의 권아영 대표 ▲마케팅 대행업 ‘손손기획’의 

최리겸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브랜드, 나답게 알리기!”를 주제로 

창업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 창업자, 여성 예비창업자, 유관기관의 창업분야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도내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서로 교류

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이번 창업네트워킹데이를 통해 

청년 여성 (예비)창업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여 지역 안

에서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탄탄한 

네트워크와 상생의 힘으로 여성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청년 여성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든든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